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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령층(55~79세)의 취업 실태]

- 최근 국가데이터처(구 통계청)에서 고령층(55~79세)의 취업 관련 특성을 분석한 ‘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
부가조사’를 발표했는데, 그 주요 결과를 살펴본다. 2026년 5월 기준, 일하는 55~79세 고령자가 통계 작성 이래 
처음으로 1,000만 명을 넘어섰다. 고령층 고용률 또한 60%를 기록해, 해당 연령대 인구 10명 중 6명이 현재 일
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고령층(55~79세) 취업자, 통계 작성 이래 처음 1,000만 명 돌파!

※출처 :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,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, 2026.08.05. 
*고령층(55~79세) 고용률 = 취업자 수/55~79세 인구 *100

[그림] 고령층(55~79세) 취업자 수와 고용률

- 고령층(55~79세) 취업 경험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비율은 70%였고,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
53세로 나타났다. 반면 계속 근무 중인 비율은 30%(현재 평균 63세)였다. 

-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7개월이었으며, 성별로는 남성(21년 9개월)이 여성(13년 7개월)
보다 8년 2개월 더 길었다.

가장 오래 일한 직장, 평균 53세에 그만둬!

※출처 :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,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, 2026.08.05.

[그림] 현재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지속 여부 
         (2026.05. 기준, 고령층 취업 경험자의 
         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기준, %)

2016.05. 2021.05. 2026.05

고용률(%) 취업자 수(명)

60%
56%54%

60%
56%54%

671만 5천
827만 6천

1,012만 5천 고령층 취업자  
1,000만 명 돌파

지속 그만둠

70

30

[그림]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평균 근속 기간  
         (2026,05. 기준, 고령층 중 취업 경험자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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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(55~79세) 비중은 69%로 10명 중 7명꼴이었으며, 이들이 희망하는 은퇴 시점은 
평균 74세로 집계됐다.

고령층 10명 중 7명, ‘계속 일하고 싶다’!

[그림] 장래 근로 희망 (‘계속 일하고 싶다’) 
          (2026.05. 기준, 55~79세 고령층)

※출처 :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,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, 2026.08.05.

-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(55~79세)의 희망 임금 수준은 ‘300만 원 이상’이 23%로 가장 높았으며, 이어 
‘200~250만 원 미만’(18%), ‘150~200만 원 미만’(16%) 등의 순이었다. 

- 성별에 따른 온도 차도 확인됐다. 남성은 ‘300만 원 이상’(33%)에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, 여성은 ‘100~150만 
원 미만’(21%) 비율이 가장 높았다.

고령층 희망 임금 ‘300만 원 이상’(23%)이 가장 많아!

[그림] 희망 임금 수준 (2026.05. 기준, 장래 근로 희망하는 55~79세 고령층, %)

※출처 :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,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, 2026.08.05.

[그림] 장래 근로 희망자의 희망 은퇴 시점 
         (2026.05. 기준, 장래 근로 희망하는 55~79세 고령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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